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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8.15 광복 72주년 메시지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기고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36년간 드리웠던 암흑을 물리쳐주시고 생명의 빛

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 자주, 구국운동에 앞장서며 겨레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

습니다. 한국교회가 질곡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이 되었던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박해 속에

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며 거룩성을 지켜온 한국교회는 고난의 좁은 문 대신 번영의 넓은 길을 택한

후 세속적 자유와 방종에 빠져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재를 뒤집어쓰고 통회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조롱과 불신의

모든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

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해방과 함께 분단된 우리 조국의 참담한 현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후

안무치한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야욕,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연일 전쟁 준비에 광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민족의 8.15

는 여전히 미완일 뿐입니다. 분단 장벽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없습

니다.

  

우리는 남북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와 분단 이데올로기,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

히려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분열과 교만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회개해

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감격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독일교회는 동서독 통일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남북한을 가로막은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을 믿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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